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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11.(목) 12:00

(지  면) 2026. 6. 12.(금) 조간

강제동원 유족·시민 한자리에 모여
과거의 아픔 함께 기억하고 위로한다

 - 6월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유족·시민 어울림 행사’ 개최
 - 일제 강제 동원 역사 바르게 기억 목적, 광복 80주년 이은 대국민 화합 행사
 - 역사 스탬프 투어, 체험 부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하는 ‘2026년 강제 동원 

희생자를 기리는 유족·시민 어울림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000여 명의 유족과 시민이 참여

하여 뜻깊은 울림을 전했던 2025년 행사에 이어, 올해도 일제 강제 동원의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누구나 광화문 일대 3km 역사 답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마련

 주요 프로그램인 ‘역사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은 광화문 인근의 일제 

강점기 관련 역사 유적지를 직접 답사할 수 있는 3km의 도보 코스로 구성

했다. 이번 코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선착순 800명 참가 가능(온라인 사전 접수(www.fomoevent.kr) 또는 당일 현장접수(12시~))

▸(도보 코스) 청계광장→ 서울시의회(부민관 폭파 의거 터) → 고종의 길(아관파천 역사 

현장) 및 구(舊) 조선저축은행 중역 사택→구(舊) 러시아공사관(아관파천 역사 현장) 

→ 덕수궁 중명전(을사늑약 체결 장소) → 청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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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탬프 투어 외에도 강제 동원 피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실 연결을 통한 

추모 문구 만들기’, ‘강제 동원 주제 키캡키링 만들기’, ‘강제동원 OX 퀴즈대회’, 

‘전통놀이 체험’ 등 유족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다양

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조상언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유족과 시민이 함께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나누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조상언 (044-205-6532)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이광태 (044-205-6538)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책임자 사무처장 직무대행 김혜진  (02-721-1802)

피해지원국 담당자 팀 장 송수진  (02-721-1884)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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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족·시민 어울림 행사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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